
1

성 김대건 안드레
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26
09
20
주보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
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지혜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
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
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로마서 8,31ㄴ-39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909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금
첫주 목

 (성시간)

오전 10시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 30분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복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3-26

복음 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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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본당 공동체를 봉헌하는 기도지향

    1) 하느님 말씀을 통한 영적성장을 위하여

    2) 내면의 상처 치유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극복을 위하여

    3) 겸손으로 서로 섬김을 위하여

    4) 성사생활 참여를 어려워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5) 예비신자 입교와 새 신자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9월 묵주기도 성경읽기 평일미사 희생,봉사,자선

1주 455 10 4 6

2주 395 0 1 4

3주

4주

합계 850 10 47 10

기 도 지 향

차례나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이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우리 교회는 토속적인 문화와 신앙을 존중하고 그와 융합해서 참 하느님의 존재를 알리기 때문에 ‘조상

을 위한 차례나 제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사도 

17,24)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교회가 인정하고 권하는 제사는, 조상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후손들이 모

여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추모의식’입니다. 

따라서 타 종교가 가진 제사의 예식에 따라 지방을 쓰고 제사가 끝난 후에 그것을 불에 태우는 행위 혹은 돌

아가신 분이 그 자리에 와서 음식을 드신다는 미신에 따라 숟가락을 꽂아 놓는 등의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비롯된 제사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나 뿌리를 알 수 없는 소위 ‘신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

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신앙인은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에 휩쓸리지 않아야한다는 사

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숭배는 자칫 “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대해 

보이려는” 자기사랑으로 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기도드립

니다.

믿 음 톡 톡

신앙에 대한 궁금증 풀기

Q
A

차례나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이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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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27일(주일) 교중미사

9월 25일(금)은 한가위 입니다. 이날 교우 대부분이 미사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27일에 위

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날 돌아가신 부모,형제,친척들의 영원한 안식을 청하며 미사를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2. 9월, 10월 평일미사 안내

•  미사 참석자가 거의 없는 관계로 9월 25일(금) 부터 10월 30일(금)까지 금요일 평일미사

는 없겠습니다.

•  10월 1일(목) 성시간 역시 참석자가 거의 없는 관계로 없습니다.

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쎌”(Cell) 기도 모임 안내

•  쎌기도 참석자가 거의 없는 관계로 9월 25일(금)부터 10월 30일(금)까지 금요일 쎌기도

도 없습니다.

4.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6일(월)-19일(목)       

•  장소 : 과달루페 성모성지 (멕시코 시티)

•  신청 : 인원 파악을 위해 앤디 대건 안드레아 사목회 서기님께 신청바랍니다.

5. 성경공부 그룹나눔

•  일시 : 사순시기 부터 월 1회, 조별 시간에 맞춤    

•  장소 : 성당 or 조의 가정      

•  조편성 : 서로 시간이 맞는 인원 중심으로 2-5명

6.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기도 봉헌 

•  매주 게시판에 구역별로 기도를 집계하여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미사 전이나 후에 바로 자석을 부착해 주시면 집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 립 니 다

교황님 9월 지향 기도 

<수자원 보호> 필수 자원인 물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 도 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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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소 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교무금 현황  장사라(9-12), 이경숙(9,10), 윤정구(9,10), 정석건(9,10)

기부금/기타 현황   감사헌금 : $100(익명)

전 례 안 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2026년
우리들의 정성 주일미사/ 평일미사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9월 6일
$1,100 $320

$70 $1,890 29/11 29/11
공소 $300 $100

9월 13일 $1,520 $305 $100 $1,925 32 5 37

9월 20일

9월 27일

합 계 $2,920 $725 $170 $3,815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9월 27일   
연중 제27주일

제1독서 : 박태진 콜베

제2독서 : 박미라 요세피나

제1독서 : 설옥진 카타리나

제2독서 : 김남헌 헬레나


